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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해
많이받으세요

가족과 함께하는 
행복한 명절 만들기

성균관유도회총본부



설 차례 간소화 진설도

『성균관의례정립위원회』가 마련한 설 차례상입니다. 

설문 조사 결과, 예법 등을 두루 고려하여 

간소화 하였습니다.

과일
果

과일
果

과일
果

과일
果

나물
熟菜

구이
炙

김치
沈菜

떡국
節食

잔
盞

시접
匙楪



 차례와 제례는 다릅니다. 

제사란 천지와 조상 등을 공경·추모하는 행위나 

의례를 총칭합니다. 주자는 『가례』에서 조상과 돌

아가신 부모를 추모하는 의례로 시제, 기제, 묘제 

등을 말하였습니다. 

차례는 설, 한식과 같은 절일에 음식과 과일, 술과 

차를 올리며 지내는 약식제사입니다. 요즘은 대부

분 차를 올리지 않지만, 여전히 차례라고 부르고 

있습니다. 

1.  차례는 설날과 추석 같은 명절에 지내는 것이고, 

기제는 조상·부모의 돌아가신 날에 지냅니다.

2.  차례는 명절 음식(송편, 떡국 등)을 중심으로 올

리고, 시제와 기제에는 밥과 국을 올립니다. 

3.  차례는 약식이므로 한 번만 술을 올리고(단, 첨

잔을 할 수 있습니다), 축문을 읽지 않습니다. 시

제와 기제는 반드시 세 번 술을 올리고 축문을 

읽습니다. 

茶禮



신위(神位) : 사진과 지방

사당이 없는 일반 가정에서는 지방을 모시고 제사를    

지냈으나, 사진을 두고 제사를 지내도 괜찮습니다.

과일 놓는 방법

예법을 다룬 문헌에 홍동백서나 조율이시라는 표현은 없

습니다. 과일의 경우 4~6가지를 편하게 놓으면 됩니다.

기름에 튀기거나 지진 음식

기름에 튀기거나 지진 음식은 차례상에 꼭 올리지 않아

도 됩니다. 전을 부치느라 고생하는 일은 이제 그만두셔

도 됩니다. 

성묘는 언제 할 것인가?

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가는 집도 있고, 차례를 지내지 않

고 바로 성묘하는 집도 있습니다. 가족이 논의해서 정하

면 됩니다.



즐거운 인사를 나누기 위한 자세

많은 사람들이 인사하는 모습을 보면 각양각색입

니다. 차려 자세로 고개를 숙이거나 양 무릎에 손을 

대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모두 올바른 인사법이 

아닙니다. 

우리의 전통 예절에서는 손을 가지런히 모으는 자

세를 취하는 것부터 배웁니다. 이때 두 손을 모으는 

것을 공수(拱手)라고 합니다. 초등교육기관에서 배

우는 배꼽인사가 바로 공수입니다. 세배를 할 때에도 

공수를 한 후에 절을 하면 됩니다.

공수(拱手)

평상시 공수자세

남

여


